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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대학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스마트 기기 무상 지원”, 2020. 11. 9., 교육부 보도자료

디지털 대전환시대,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

국가 혁신성장과 산업발전의 핵심 근원은 바로 인재(人才)다. 교육은 곧 국가발전으

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사회의 변

화를 반영한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는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고용, 소득, 소비 등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저작권 영역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저작권을 국민 생활 속으

로 들어오게 했다. 따라서 점점 더 저작권에 관한 교육도 강조되고 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나라 대학가는 ‘비대면 강의’라는 온라

인 캠퍼스 시대로 변화됐다. 기존 교육자료와 출결방식 또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등 

디지털 기기를 주로 활용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디지털 교육환경으로 인한 교육 불평

등도 생겨났다. 2020년 교육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디지털 역량과 교육의 불평등

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태블릿 PC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1) 이와 같이 대학교에서는 태블릿 PC 등의 증가와 함께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생태계로의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

한 추세는 예기치 않은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출판 창작물인 대학교재 

등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는 사례들이다. 

2023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

화산업진흥원은 한 달간 신학기 대학가에서 불법 출판복제물의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온·오프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 당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

트에서 PDF 파일 불법 거래 게시물 342건을 확인하여 삭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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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개 대학 인근의 600여 개 복사 업체를 대상으로 46건의 불법복제물을 수거했다. 이러

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대학교재를 무단제본 또는 PDF 파일로 복제하여 학생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

는 것들이다. 최근 들어 디지털 교육자료를 무단복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 스캔 확산행위 증가 실태에서 보듯이 대학교재 등 디지털에 익숙해진 대학가는 

대학생들과 대학 구성원들이 저작권 침해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선제적인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저작권 교양교육, 전

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인식 개선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표 1> 「저작권 통계」상 연도별 저작권 교육 통계

교육목적 교육대상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교양교육 성인 44,717명 47,163명 43,673명 62,561명 188,894명

전문교육 성인 13,074명 10,951명 22,948명 32,717명 56,559명

총계 57,791명 58,114명 66,621명 95,278명 245,453명

※ 「저작권 통계」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5. 17.)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2) 대학에서 교수들이 학

생들의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만드는 교육자료 또한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교육 자료를 만드는 대학교수들은 창작자이며, 현행 『저작권법』

에 따라 저작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3)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배타적 권리4)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전송하거나 홈페이지,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 누구

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은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인 ‘전송권’을 위반한 

것5)이다. 또한 교육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판매할 경우는 ‘복제권6)’ 

교육 자료의 저작물

보호 필요성

2)  『저작권법』 제2조제1항
3)  『저작권법』 제1조
4)  배타적 권리란 창작자에게 저작권 등과 같은 독점 배타적 권리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문화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의미함
5)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제3판, 동방문화사, 2019. 8., 9면
6)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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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배포권7)’ 침해가 된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이 전적으로 저작권자만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법은 아니다. 『저작권

법』 제1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권법』은 교육 및 학술 등 일정한 경우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 현

행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르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그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한다.8) 나아가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하면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시험 또는 검증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7)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
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
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
송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
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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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

법 제30조에 의하면 대학교재 자료 등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

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동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듯 저작권은 권리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것이며, 기본적으로

는 대학교재 출판물과 PPT 형태 교육 자료 등의 저작자 권리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수업을 스마트 기기를 통해 무단으로 녹음하고 영상

을 녹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들 행위는 당연히 교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의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출판 불법복제물 이용자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 

됐다. 전년 대비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은 46.3%, 오프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경로를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온라

인과 SNS상 불법복제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은 ‘복사·인쇄·제본 

업소(인쇄물/제본책)’(21.8%), ‘커뮤니티’(17.5%), ‘복사·인쇄·제본 업소(이메일/USB에 담긴 

전자파일)’(17.1%), ‘웹하드·P2P’(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9)

디지털 대전환시대,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

디지털 교육 자료의 

저작권 침해

9)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연구보고서, 2023. 4.

<표 2> 이용경로별 출판 불법복제물 이용 비중 비교

(단위: 개, %)

이용경로
2020년 2021년 2022년

이용량(개) 비중(%) 이용량(개) 비중(%) 이용량(개)   비중(%)

온

라 

인

웹하드·P2P 3,440 15.7 3,256 14.7 1,454 10.3

커뮤니티 5,726 26.1 6,006 27.2 2,478 17.5

토렌트 2,086 9.5 1,998 9.0 756 5.3

SNS(비제휴) 4,552 20.7 4,860 22.0 3,968 28.0

오프

라인

복사·인쇄·

제본 업소

이메일/USB에 담긴 전자파일 2,542 11.6 2,442 11.1 2,424 17.1

인쇄물/제본책 3,606 16.4 3,530 16.0 3,094 21.8

온라인 소계 15,804 72.0 16,120 73.0 8,656 61.1

오프라인 소계 6,148 28.0 5,972 27.0 5,518 38.9

전체 불법복제물 21,952 100.0 22,092 100.0 14,174 100.0
기업외부의 자원(지식, 기

참조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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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 장기화와 디지털 전환 그리고 정부 정책 등으로 대학가

에 태블릿 PC 보급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대학생들은 수업준비와 수업 중에 전

공서적이 아닌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10)

2022년 9월 한 대학에서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교재 복제 이용실태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5%(167명)가 불법복제된 교재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4%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복제물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했다고 응답했

으며, 7.8%는 교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본하여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대답했다.11)

최근 한 언론에서는 대학생 소셜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강의 녹음·녹화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복제물 유통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됐다.12) 실제 대학생 소셜 커뮤니티에서 ‘녹화본’, ‘시험족보’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대

학 수업 내용을 녹화한 파일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게시글들이 다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행태는 앞서 언급한 『저작권법』 제30조의 저작권 제한 사유의 조건인 ‘개인적으

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저작권법 위반이

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에 따라 교육 환경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가에

서는 대학교재 등의 저작권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과 체계적 교육이 따

라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알 수 있다.

10)  조아라·김세린, “노트북·스마트폰에 치이더니 ‘수요 폭발’…대학생 ‘필수품’ 됐다”, 2022. 12. 14., 한국경제, <https://v.daum.net/v/20221214220101779>, 최
종 검색 2023. 5. 18.

11)  이우빈, “교재 불법복제, 인식의 전환이 급선무”, 2022. 9. 25., 서강대학교 서강학보, <https://sgunews.sogang.ac.kr/front/cmsboardview.do?siteId=sgune
ws&bbsConfigFK=3608&pkid=885562>, 최종 검색 2023. 5. 16.

12)  이진호,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 녹화본 공유 거래 늘어”, 매거진 한경, 2021. 3. 24.,<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103233987d >, 
방문일: 2023. 6. 1.

[그림 1] 출판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의 주 이용경로(2023년)

참조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23. 4.)

2020

2021

2022

SNS 커뮤니티 인쇄물/제본책 이메일/USB에 담긴 전자파일 웹하드·P2P 토렌트

20.7 26.1 16.4 11.6 15.7 9.5

22.0 27.2 16.0 11.1 14.7 9.0

28.0 17.5 21.8 17.1 10.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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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저작권 교육 

확대와 필요성

디지털 대전환시대,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

디지털화로 변화하는 대학가와 교육 환경 속에서 대학교재 출판 생태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손쉽게 복제 가능한 디지털 자료로 인해 교재 출판산업이 고사되고 있다고 출판계

는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출판 불법복제 행위가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대학생들과 주요 

저자들인 교수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선 대학 내 ‘저작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 내 교과목으로나 입학 전 커리

큘럼 등에 저작권 교육내용을 정식으로 넣는 방법이 있다. 즉 대학 당국이 저작권 문제

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생과 교강사, 교직원을 중심으로 대학 내 저작권에 대한 이

해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필자는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입학 

초기 한국에서 배우지 못했던 표절과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들었던 바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들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양과목을 통해 저작권 이해제고를 위한 정규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다. 

차제에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저작권의 중요성과 활용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면 좋을 것이다. 초등학생도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저작권

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초등학생은 저작권 침해자로서 불편함을 겪

을 수도 있다. 이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저작권 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학생들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친화적 교재도 필

요하다. 기존의 전자출판 교재들은 메모를 할 수 없는 등 사용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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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출판 불법복제물

을 이용하는 이유로 ①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27.9%), ② 휴대하

기 편해서(13.4%), ③ 무료나 아주 싼값에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져서(12.3%) 등의 결

과가 조사됐다.13)

위 조사에서 보듯이 대학생들의 출판 불법복제물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교재 출

판계도 휴대가 편하고, 저렴하고, 노트필기 등 사용이 자유로운 새로운 형식의 교재개발

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이를 무단 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도 동반돼야 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관련 정부

기관·단체 및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서울대학교 철학과 및 美 듀크대학교 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 정책관, 국민소통실장, 해외

문화홍보원 원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실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저작권 보호, 대학교육, 해외 침해 대응 등이다.

13)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연구보고서, 2022. 82면.




